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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여성친화도시’6개 구로 늘어나
- 부평구,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세 번째 지정 -

 - 6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명실상부한 양성평등도시로 발돋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부평구가 지정함에 따라, 관내 ‘여성친화도시’가 6개 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일자리, 돌봄 및 안전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 

여성가족부가 매해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부평구는 2012년 1단계, 2017년 2단계 지정에 

이은 세 번째 지정된 것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얻게 됐다. 이로써 인천시의 여성친화도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에 이어 부평구까지 6개 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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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이행과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시민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성남시, 파주시 등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발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은 “내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해 

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군·구 특화사업 발굴, 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여성친화도시
- (개 념)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
- (지정대상) 시,군,구
- (지정기간) 5년
- (지정심사) 여성가족부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5년,

매년 이행점검 실시)


